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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계통합학술대회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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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심장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여 2015년 춘계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 17일-18일 (금-토)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One Heart, One Life’를 슬로건으로 심장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 최신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소개와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회원 여러분께서 미래 의료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 학회와 심장학연구재단이 공동주관하여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 살기’를 주제로 하는 

시민강좌를 개최함으로써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우리 학회를 널리 알리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좋은 기회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과 

심장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함께 나누고, 회원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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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h, Soon-Kyu Memorial Lecture [April 17, 14:30-15:15 Rm.103]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오 병 희 (서울의대)
대한심장학회 회장

김 영 조 (영남의대)

Many of the conditions and disease states that affect atherosclerotic risk can be prevented or modified by exercise 

and dietary interventions. These conditions and diseases include obesity and excess body weight, hypertension, lipid 

abnormalities, and diabetes. Even when conditions such as hypertension and hyperlipidemia are established and require 

pharmacologic therapy, dietary manipulations can reduce the dosage of medication required to achieve therapeutic goals. Similarly some 

nutritional supplements (eg red rice yeast, stanol/sterol-containing margarines and other food products, and the long chain polyunsaturated 

fatty acids eicosapentaenoic acid/DHA) contain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that may be useful therapeutically in selected patients. 

In contrast, some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may contain substances such as sympathomimetics that increase cardiac arrhythmias.  

Consequently, physicians practicing preventive cardiology must be requir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nutrition and the principles of exercise 

and nutrition so that they are able to provide expert advice to patients and to reinforce expert advice given by exercise and nutritional 

professionals.

Plenary Session  
[April 17, 15:15-16:00 [Rm.103]

John McMurray (Glasgow Univ., UK)

ARNI: A True Paradigm Shift in HF 
Management

C. Noel Bairey Merz (Cedars-Sinai Medical Center, USA)

Diets, Exercise, Herbs and Supplements: What Works?

Mobile Healthcare Knocks on Your Clinic  
[April 18, 14:00-15:30 Rm.201]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육태선 (SK텔레콤)

박승우 (성균관의대)

박은성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구혁채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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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roxaban in Cardiology: 
Current Practice and Exploring 
Future Directions

Rm.103

Exploring Reasons for 
Differences in Secondary 
Prevention of CVD

Rm.104

ACS Viewpoints "Taste, Smell 
& Touch"

Rm.205

Optimal BP Control:  
The Latest ARB

Rm.103

Challenging LDL-C Treatment: 
Is Even Lower Even Better?

Rm.104

Reassuring Real World 
Data of Dabigatran and 
Thromboembolic Protection 
Across Indications

Rm.205

Scientific Session 시민강좌

[April 17, Fri, 12:30-13:10]

[April 18, Sat, 12:00-12:40]

Health Policies on CVD [April 18, 13:00-13:50 Rm.201]

정율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관리과)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희귀질환과)

제1기 종합대책은 국민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률 향상을 위해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개 수칙 제작·홍보와 

홍보컨텐츠를 보급하였고, 민간협력모형의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지정 · 

운영하였으며, 국가 주요 만성질환 감시체계 확대 및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추진 등 법 · 제도적 인프라를 추진하였다. 제2기 대책은, 

1기 대책('06~'10년)을 보완 · 개선하여 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정책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대책('11~'15년)을 

마련하였다. 첫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사업 및 레드써클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둘째, 고혈압, 당뇨 등 선행질환 지속치료율 (최소 80% 이상 

제대로 투약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의원 간 협력을 통한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운영했으며 셋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으로 성과 확산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혈 · 당뇨 

등 선행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을 개선하였고,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1차의료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15.2월)되었다.

향후 계획

향후 정부는 종합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국가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권역심뇌혈관질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3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16~'20년)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계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10년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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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적절한 PCI 시술 및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학회의 역할은? 
관상동맥시술(PCI)을 비롯하여 심혈관 시술(Cardiovascular 

Intervention)의 평가는 다른 의료과정 평가와는 달리 사용의 

적정성 여부(Appropriate Use Measures)와 더불어 구조/안전 

지표(Structure/Safety Measure)까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역할(동료 평가)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시술 

사용의 적절성과 안정성 평가는 국내외 학회의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규나 규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1일 “심장스텐트 재료 고시 유예” 

전의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자 

안전을 위한 고시 개정”(2014년 10월 국정감사 답변) 이었으나, 

당시 대한심장학회는 치료재료(스텐트) 급여의 전제 조건으로 

협진 의무화를 강요한다면, 적절한 PCI 시술을 억제하여 보장성 

후퇴와 함께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스텐트 고시 논란 과정에서 PCI 시술의 적절성과 함께 환자 안전 

이슈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심장 질환 임상 

전문가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치료 가이드라인을 과연 “법이나 규칙”처럼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 있나? 

둘째, 많은 재정 소모가 요구되는 PCI 시술의 적절성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것이며,

셋째, 적절한 PCI 시행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거에도  P C I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행위급여기준”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한 급여기준을 

설정하더라도,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패널의 의견에 따라 적절 

또는  부적절이  판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급여  기준의 

설정보다는  기존의  “급여심사”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Guidance to Physician으로서 평균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모든 환자의 치료행위를 판단하는 

법규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학회의 역할은 PCI 의 적절성 기준 

(Appropriateness Criteria)를 제시하고, 인증 사업이나 데이터 

Registry 사업을 통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W에 전문가 Feedback 

(Peer Review)주는 것이므로, 기존의 학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문 학회 주도로 보험자 

단체 및 정부와 함께 병원평가 및 환자 안전 기준을 제정하여 

의료의 질 개선에 힘쓰는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ACC/AHA/SCAI/AMA 학회와 국립 질보장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콘소시엄이 2013년 결성되어 

PCI 시술의 적절한 사용과 질 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심장학회에서 제시한 11가지 평가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PCI 인증사업”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하드웨어 요소를 평가하고, 현재 인증위원회에서도 

질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  아래의  질  개선  지표를 

기관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된 질 개선 

활동(QI활동)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인증기관 및 인증의 명단을 공개하는 단계이지만, 향후 점차적으로 

진료과정 및 결과 지표를 평가하거나 공개하는 사업까지 학회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CC/AHA/SCAI/AMA-Convened PCPI/NCQA 2013 performance measures for adul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 report of ACC/AHA 

Task Force on Performance Measures, SCAI/AMA-Convened Physician Consortiu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the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J Am Coll Cardiol. 2014 Feb 25;63(7):722-45. doi: 10.1016/j.jacc.2013.12.003. Epub 2013 Dec 19.

국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평가지표
(Performance Measures from a report of ACC/AHA Task Force) 

1. 시술전 환자가 dual antiplatelet therapy 가능한지 점검하기

2. A pre-procedure renal function assessment, including GFR, and documentation of contrast volume used during the procedure

3. Documentation of the radiation dose used during PCI 

4. The prescription of optimal medical therapy at discharge, including aspirin, P2Y12 inhibitors, and statins 

5. Participation in a regional or national PCI registry to benchmark laboratory outcomes

6. The average annual volume of PCIs performed by the physician during the last 2 calendar years

7. The average annual volume of PCIs performed by the hospital during the last calend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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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심장질환 환자의 진료비 및 수술비(시술비 포함)를 

심장학연구재단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원해 드립니다.

주관

심장학연구재단

후원

심장이 뛰어요 

두근두근

지원대상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재외국민 및 해외 심장병 환자

지원범위

지정병원 입원, 수술, 퇴원, 재 입원의 진료비 및 수술비(시술비 포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rf.or.kr/)

심장학연구재단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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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및 지회 동정
1. 기초과학연구회

동계 심포지엄 개최보고
 ■ 2015년 2월 14일(토) / 제주 샤인빌 리조트 신관2층 아잘리아홀
 ■ 이번 심포지엄은 심혈관질환연구의 최신동향 및 국가 연구비 수혜를 위한 

Tip과 2014 분쉬 의학상 젊은 의학자상 기초와 임상 부문 수상자 초청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심포지엄을 활용하여 연구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내 연구진간의 심혈관 Translational Research Network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사안내
 ▶하계 심포지엄
2015년 8월 21일-22일(금-토) /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

2. 부정맥연구회

Cardiac Device Review Course - ICD 개최보고
 ■ 2015년 3월 29일(일)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였던 2차와 달리 이번에 개최된 3차 Cardiac Device 

Review Course–ICD에서는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와 토론 위주로 진행되었다. 본 Review 
Course에서는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부전 및 심혈관 질환을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 또 새로 시작하는 젊은 의사들께 심율동전환제세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된 지식을 전달하고, 또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헹사안내
 ▶EP Review Course
2015년 6월 6일(토)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 및 회의실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Symposium 2015
2015년 6월 11일(목) / 삼성서울병원(본원) 지하1층 대강당 

 ▶Korean Heart Rhythm Society Symposium 2015
2015년 6월 12일-13일(금-토)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행사요약]
KHRS Symposium 2015는 국내 부정맥 분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Hyun 
Seok Hwang(USA), Bianca Brundel(The Netherlands), Barry London(USA), 
Julian Chun(Germany), Riccardo Cappato(Italy), Chun Hwang (USA), Bruce 
Wilkoff(USA)와 같은 국제적 석학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첫째 날에는 심장 전기생리학적 분야의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Translational Research에 대한 리뷰 코스와 급성심장사와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예방에 대한 주제로 Plenary Session이 있으며, 제세동기 및 양심실조율기 
등 삽입형 장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별도의 세션을 구성하였다. 또 국내에서 
수행된 부정맥분야 연구 중 수준 높은 연구를 동료연구자들에게 소개하여 향후 
공동연구 등의 학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Advanced Research 
세션을 만들었으며 부정맥 전문 기술인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토의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 Young Investigator Award 세션에서는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학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부정맥 전문 기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심전도 세션과 부정맥 진단과 
치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영상 이미지에 관한 흥미로운 세션, Arrhythmia 
Review Course가 있으며, EP 전임의를 위한 EP Tracing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총회 (KHRS Symposium 2015 기간 내)
2015년 6월 13일(목) / 일산 KINTEX 제2전시장

 ▶집담회 
2015년 9월 18일(금) / 미정 

소식 및 동정
 ●  신임임원진 선출 

회        장: 신동구 교수(영남의대) 
부  회  장: 이문형 교수(연세의대), 오용석 교수(가톨릭의대) 
총무이사: 정보영 교수(연세의대)

 ● 부정맥 관련 다양한 행사
매년 많은 수의 부정맥 전문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회도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다양한 
학술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KHRS Symposium 2015 이외에도 EP 
review course (ERC), Cardiac Device review course (CDRC), LAA occlusion 
symposium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는 Asian 
Pacific Heart Rhythm Society (APHRS)가 서울 코엑스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저변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부정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3. 성인선천성심장병연구회 

GUCH Symposium 2014 개최보고
 ■ 2014년 12월 13일(토)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
 ■ 성인선천성심장병연구회에서는 2001년 이후 매년 성인선천성심장병 

심포지엄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과나 소아심장외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선천성심장병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내과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심장 검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성인 환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2014년 GUCH 심포지엄은 청색증형 심장병 중 엡슈타인 기형을 
주제로 하였다. 국내와 일본의 연자들(Dr. Niwa, Dr. Katuragi, Dr. Shiina)을 
모시고 출생 전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여주는 
질병의 특징 및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엡슈타인 기형의 임상적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성인 선천성심장병 
환자 관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삶의 질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선천성심장병 환자의 평생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

4. 심근경색증연구회

제3회 동계심포지엄 개최보고
 ■ 2015년 1월 30일-31(금-토)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1월 30일(금)은 “Critical Decisions and Controversies in High Risk AMI”, 

“Optimization of Medical Treatment in AMI Patients” 를 주제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31일(토)은 “Role of Diagnostic Studies in MI Patients”, “Update 
of Korea Studies in MI Patients” 를 주제로 해운대 백병원에서 이틀간 
개최하였다. 국내 데이터를 이용해 발표된 MI 환자들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할 기회를 가지면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데이터의 장점과 
개선점을 직접 들어보고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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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JAMIR-KAMIR Meeting
2015년 4월 25일(토) / 일본 오사카 JCS 內

 ▶제4회 심근경색증연구회 하계심포지엄
2015년 7월 17일-18일(금-토) / 청주 라마다호텔

5. 심부전연구회

동계 심포지엄 개최보고
 ■ 2015년 2월 7일(토) 13:00-18:00 / 연세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
 ■ 이번 동계 심포지엄은 영국 Imperial College의 John Cleland 교수,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Heart Centre의 Carolyn Lam 교수의 Plenary 
Lecture 외에도 우리나라 심부전 연구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임상에서 경험한 다양한 Case 발표 및 심부전 관련 새로운 지평 소개 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안내
 ▶2015 Annual Scientific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2015년 6월 19일-20일(금-토) / JW메리어트 호텔 3층

소식 및 동정
 ● 제8회 아시아-태평양 심부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2016년 4월, 제8회 아시아-태평양 심부전 학술대회(The 8th Asian Pacific 
Congress of Heart Failure) 개최를 앞두고 2014년 10월 18일(토), 청주에서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심부전연구회 회장 조명찬 교수를 대회장으로 
10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5회 아시아-태평양 
심부전 학술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심부전 영역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심부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회 성명 소속 위원회 성명 소속

명예대회장 오병희 서울의대 대회장 조명찬 충북의대

부대회장 전은석 성균관의대 부대회장 김재중 울산의대

부대회장 백상홍 가톨릭의대 사무총장 강석민 연세의대

 ● 심부전 환자 교육용 책자 ‘심부전 바로 알고 잘 살아가기’ 발간
2015년  2월 ,  심부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용 책자가 발간됐다. 심부전의 정의, 발생 
원인, 증상, 진단, 치료, 환자 역할, 보호자 역할을 
주제로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 작 하 였 다 .  심 부 전 이 라 는  질 병 을  환 자 
및  보 호자 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심장대사증후군 연구회

2015년 심장대사증후군 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2월 28일(토) / 서울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
 ■ 1부는 Cardiometabolic Syndrome에서 혈관기능, Ectopic Fat의 관계와 

최근 논의 되고있는 중성지방-Riched Lipoprotein에 관해 논의하고, Ichiro 
Sakuma 교수를 초빙하여 일본에서의 Cardiometabolic Syndrome 연구현황 
및 교류 활동을 모색하였다. 2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Obesity Paradox, Metabolic Surgery 등에 관해 최신 
지견을 듣고 심장대사질환연구회 회원들과 토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행사안내
 ▶2015년 심장대사증후군 연구회 추계심포지엄
2015년 9월 19일 (토) 오전 9시 /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 호텔 2층 플라밍고룸

 ▶심장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범시민 강좌
비만과의 전쟁을 주제로 6개 대학 병원에서 행사를 진행함
2015년 10월 26일 – 30일(월-금) / 미정

소식 및 동정
 ● 연구회 참여 안내

학술행사, 국내외학회 교류, 등록사업 등에 동참하실 분(심장학회 회원)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비는 없으며 메일을 보내주시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원에 가입됩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연구회 사무실 직원 고은미(email:koeunmi1234@naver.com)에게 성함,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여성심장질환연구회

제31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여 보고
 ■ 2015년 3월 8일(일), 서울 광화문 광장 
 ■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 

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심장
질환에 대한 홍보, 심장혈관질환 
발생위험도계산, 혈압 측정 및 심장 
내과 의사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회에서 제작한 식사와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자도  
무료로 배부하는 등 일반시민들 
에게 심장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행사안내
 ▶2015년 여성심장질환 심포지엄 
2015년 6월 13일(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관 강의실 / 문의: 02-920-5445

소식 및 동정
 ● 홈페이지 오픈

여성심장질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성 
심장질환 연구회  홈페이지 ( h t t p : //
w w w.womenshear t .or.k r)를  오픈 
하였다. 연구회 행사 및 회원 동정, 최신 
여성건강리뷰 및 원고들을 업데이트하고 
Go Red for Women 등 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흉통연구인 KoROSE 등록연구 데이터 접속을 홈페이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으며 연구회 회원 가입에 
대해서도 안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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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관연구회

혈관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보고 
 ■ 2015년 3월 6일-7일(금-토)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Vascular Health: “What have We Learned for the Last 
10 Years.”를 메인 테마로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Michael O’Rourke(Australia), Ernst R. 
Rietzschel(Belgium), Jiguang Wang(China), Kazuomi Kario(Japan) 교수 등 
국내외의 저명한 연자들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16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석하였고 NSCR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고혈압 네트워크(연구책임자; 
제일병원 박정배 교수)에서 행사를 후원하고 Satellite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집담회 개최보고
 ■ 2014년 11월 21일(금)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1층 강당
 ■ 약 70여명의 참석자와 각 세션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안내
 ▶혈관연구회 집담회 
2015년 6월 19일(금), 11월 13일(금) / 미정  

 ▶혈관연구회 연수강좌
2015년 8월 23일(일) / 미정

소식 및 동정
 ● 분과위원회 지원사업

폐동맥 고혈압 분과위원회 (위원장: 정해억/가톨릭의대)와 경동맥 IMT 
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장호/건양의대)에 각각 1천 만원 지원

 ● 혈관교과서 출판 예정
혈관연구회는 연구회 결성 이전부터 많은 연수강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혈관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임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혈관질환의 증가에 따라 혈관연구와 이를 진료에 적용하려는 교수 
및 전공의나 전임의, 개원의를 포함한 일선 의사들에게 지침의 필요성이 늘 
있어왔기에 본 연구회는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권위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혈관학 총론부터 혈관질환의 진단, 치료 
및 각론을 아우르는 내용에 각 분야의 이름있는 선생님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9. 강원지회

집담회 개최보고
 ■ 2015년 3월 19일(목) /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 강원지회에서는 매 분기별로 집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에는 각 병원의 Case 

발표를 가지고 회원들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행사안내
 ▶춘계학술대회
2015년 4월 25일(토) / 원주인터불고호텔

 ▶집담회
2015년 6월 19일(금) / 강릉아산병원 
2015년 9월 18일(금) / 강원대학교병원

 ▶추계학술대회
2015년 10월 24(토) / 미정

10. 부산 ·경남 지회

집담회 개최보고
 ■ 2015년 2월 23일(월)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장기려 기념관
 ■ 여러 병원에서 흥미롭고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증례를 내놓으면서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2차 병원에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임상적인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 이러한 증례 집담회를 
연 4회의 개최하여 본 지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 개최보고
 ■ 2015년 3월 28일(토) / 부산 해운대 노보텔
 ■ 유수의 많은 전문 선생님 들을 모시고, 중재시술, 부정맥, 심부전, 심초음파, 

말초 혈관 질환 등 많은 다양한 분야의 최신지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모임이었고, 회원들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부경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비상시적인 여러 학술 모임들을 부울경 심장학회에서 주관함으로써 회원들의 
학술적인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11. 중부지회

1분기 학술집담회 개최보고
 ■ 2015년 3월 10일(화) / 을지대학교병원
 ■ 각 병원에서 경험하였던 흥미로운 증례발표와 Special Guest Lecture(주제: Usual 

Suspect; How to Treat Non-Culprit Coronary Lesion)로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남창욱 
선생님을 모시고 적극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Special Guest Lecture는 
심도자술을 시행하시는 선생님들의 큰 고민거리중의 하나인 Intermediate Lesion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기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은 질의와 응답 
그리고 조언들로 토론시간이 짧은 것이 너무 안타까울 만큼 아쉬운 시간이었다.  

행사안내

 ▶2015년도 2분기 학술집담회
2015년 6월 9일(화) 18:30 / 청주성모병원

 ▶제5회 중부지회 심포지엄
2015년 9월 19일(토) 09:30 /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센터 5층 대강당

소식 및 동정
 ● 2015-2016 심임 임원진 선출

회       장: 진동규(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  회  장: 진승원(대전한국병원), 배장호(건양대학교병원)
총무이사: 최시완(충남대학교병원)
학술이사: 최유정(을지대학교병원) 외 8명

 ● 2015년 3월 청주한국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우 과장님 부임

 ● 2015년 3월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선병주 진료교수 부임

12. 호남지회

제109차 호남순환기학회 개최보고
 ■ 2015년 3월 13-14일(금-토) / 제주대학교병원
 ■ 약 100여명의 지역 의료인,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날에는 

전야모임으로 인문학 강좌 (박지욱 신경과)와 주제 강연이 있었고 다음날 
자유연제 ,  순환기학의  최신지견 (비후성  심근증의  적절한  약물  치료 , 
심실조기박동의 의의 및 치료, 대사 증후군의 약물 치료)과 쟁점(목표혈압 
어디까지 조절할 것인가?, 관상동맥 질환에서 ACEI vs. ARB, 심혈관질환자에서 
당뇨병  약제의  적절한  선택은? ) 등에  대하여  발표 와  토의가  있었다. 
제주대학병원의 주승재, 김기석 교수님 등의 노고로 두 지역의 순환기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다음 110차 학회는 오는 6월 
영호남 학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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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KSC)

  Highlight Session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KSIC)

  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KS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and Atherosclerosis(KSLA)

Guide Map  


